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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등잔신부터 간지가 좔좔 흐릅니다.

   

게임제작은 메샤이아가 하였고 배급은 가 맡아주었습니다NCS .

년 메가드라이브로 발매된 메사이야의 슈팅 게임입니다1991 .

당시에 메가면 작은 용량은 아니고 일반적인 용량이라 볼 수 있습니다4 .

그로테스크한 분위기 속된말로 더러운 가 주된 특징이며 스테이지의 동굴 화면이 위아래로 흔들리는 효과는 당시 ( ;;) , 1

매우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여느 슈팅게임과 마찬가지로 시나리오의 부실 거의 없다고 보는 게 하다는 것입니다, ( ..) .

하지만 그래픽이 매우 섬세하고 랑그릿사의 음악에 참여했던 분이 지노그의 음악도 맡으신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인, 

지 음악이 상당히 좋습니다.

또 메사이야의 게임이 늘 그러하듯 전체적으로 상당히 디테일한 정성을 들인 표가 납니다, .

물론 게임의 재미와는 무관한 부분이지만 이러한 장인정신은 이 게임을 수작으로 평가하게 만듭니다, .

리뷰의 스샷은 당연히 에뮬레이터의 기능을 사용했습니다 화면은 잘 안찍히더군요. TV . ;ㅡ ㅡ

   

메가드라이브용 카트리지의 모습 운좋게 상태가 좋은 것을 구입했네요. ^^



사용자 취향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옵션들입니다.

화면을 가득 메우는 무수한 총알과 적들

   

보스의 위용이 엄청납니다 주인공을 일부러 작게 만든거 같군요. .



스테이지의 보스입니다 사이즈는 크지만 조금 불쌍해 보이네요1 . ;;

스테이이지의 중간보스 소라껍질 같네요 뭔가를 토해내는 효과음이 징그럽습니다2 . .



스테이지의 보스 분위기가 심상치 않군요2 .

이곳까진 무난하게 플레이 할 수 있지만 다음의 스테이지부터 난이도가 좀 어렵습니다, 3 .



스테이지 중간보스3

화면밖으로 나갔다 기습적으로 들어오는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스피드가 빨라져서 어디서 공격해 올지 미리 암기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스테이지 보스3

담배로 태워 코로 연기를 내뿜는 공격을 하는 특이한 보스입니다.

저먼지는 총알과 섞여서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스테이지의 중간보스인데 큰 특징은 없어 보이네요4 , .

스테이지 보스 4

심장이 포인트지만 몸체 뒤에 있기 때문에 항상 공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특정 알파벳을 개 모으면 주위에 명의 천사가 뱅글뱅글 도는 마법이 있는데요 이 마법은 몸체를 그냥 통3 4 . 

과해버리기 때문에 아주 쉽게 클리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알파뱃이 뭔지 생각이 안나네요.;;



마지막 스테이지의 보스입니다. 

이 녀셕은 공격 포인트가 아주 애매한데 몸체 가까이 다가가서 중앙을 공격하면 공격포인트가 발생합니다.

맷집도 좋아서 클리어 하느라 애 먹었습니다 . ;ㅡ ㅡ

- THE END -

                                                     

게임계의 지존 세가 - home.megapass.co.kr/~kdhforce


